
·건설저널2 0 0 6. 1 260

인류 역사와 함께한 건설 상품 1 0 0선

베이징중심에위치한천안문정문으로

들어가울창한가로수길을따라단

문과오문을지나면보이는곳이있다. 우리

에게‘자금성’이라는이름으로잘알려진이

곳의 정식 명칭은‘북경고궁박물원’이다.

지금의자금성은명나라영락제를보좌했던

한 스님의꿈에서비롯되었다는일화가있

다. 당시의황제는하늘의아들, 곧천자로서

인간세계와자연세계사이의조화를유지

할책임을맡고있는자였다. 스님은천제가

살고있는천상의도시를꿈꾸고나서이와

똑같은수도를만들 것을황제에게진언하

였고, 황제는지상세계의중심으로서천제

의도시를재현할것을마음먹게되어지금

의자금성이탄생하였다는것이다. 

중국인들은여러가지요소들을동원해서

자금성을 우주의 중심으로만들었다. 붉은

기가감도는자색(紫色)은중국의우주론에

서 하늘의유일한고정점인북극성을의미

하는빛깔이다. 이궁궐이일반인들의접근

을금지하는자색의성, 즉자금성이라는별

칭으로흔히불리게된것도이런관념에의

해서였다. 

이러한상징적이면서장식적인요소들은

자금성곳곳에서쉽게만나게된다. 이를테

면자금성안의수많은문을청동으로된숫

사자와암사자가지키고있는것을볼수있

다. 동쪽의숫사자는권력과천하통일을상

징하고, 어린사자를쓰다듬고있는서쪽의

암사자는자손들의번성을상징한다.

도시안또하나의도시

명나라제3대황제영락제(재위1 4 0 3∼

1 4 2 4년)가난징에있던 수도를베이징으

로옮기면서 길이960m, 폭7 5 0 m의 거

대한부지를마련하고그안에또하나의

도시를건설하면서자금성의건축이시작

되었다. 자금성은 약간 비대칭적이지만

중국의전통적인건축방위의원칙에따

도시안의금지된도시, 자금성
- 사라진절대권력뒤에남은역사의수레바퀴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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라 남북 방향으로배열되었다. 남쪽으로

는 천안문광장이, 북쪽으로는경산이 위

치하고 있는데 경산은 자금성 주변 폭

5 2 m의 해자(垓字)에서파낸흙으로쌓은

약49m 높이의인공산이다. 

1 4 0 7년부터1 4년동안약 2 0만명에가

까운사람들이7 2만m2 면적의왕궁을만

드는 작업장에 노동력을제공하였다. 건

축에필요한돌은북경에서멀지않은팡

산의 채석장에서, 대리석은장쑤성의쉬

저우에서가져왔다고한다. 벽돌은수도

에서남동쪽으로약 500km 떨어진산둥

반도의 룽커우에서만들어진 것이다. 골

조용목재는쓰촨성, 구이저우성, 원난성

등 베이징에서직선 거리로 무려 2 , 0 0 0

k m나 떨어진곳에서 운반되었다. 그중

1/4 가량이황제의운하라고부르는대운

하를통해이루어졌다. 1421년드디어영

락제는새거처로들어갈수있었다. 자금

성에는총9 , 9 9 9 . 5칸의방이있는데, 옥황

상제가하늘에서만개의방을 갖고있기

때문에0 . 5라는여지를두었다는이야기

가전해지고있다. 

5 0 0여년동안자금성은행정의중심으

로 명대 1 4명, 청대 1 0명 황제의 거처였

다. 마지막황제푸이(재위1 9 8 0∼1 9 1 1년)

는 이곳에서다섯 살까지황제로살다가

공화정이 수립된 후 1 9 2 4년 군벌들에게

쫓겨났다. 그이듬해 자금성은박물관이

되었고1 9 8 7년에유네스코가지정한세계

문화유산으로등록되어현재까지이르고

있다. 

황제들의거처

고궁의남쪽입구인오문(午門)에서북쪽

입구인신무문(神武門)까지의일직선상에는

각종궁전이있다. 세계최대의성문인오문

을 지나 대리석으로아름답게조각된다리

금수교(金水橋)를건너면 태화전(太和殿)에

이르게된다. 자금성안에서가장광대하고

화려한궁전인태화전은중화제국의중심

이되는곳으로서, 황제가옥좌에앉아귀빈

들을접견하던곳이다. 내부에는2m 높이의

수미단(우주의중심을상징하는단) 위에아

홉마리의황금룡이새겨진옥좌가있다. 옥

좌주위에는금칠(金漆)의반용문(蟠龍紋) 기

둥이있고 단상에는금칠한병풍이보존되

어 있다. 건물의크기는폭이64m, 길이가

3 7 m로규모, 모양, 장식, 비품등이모두황

제의권력을느끼게한다. 

그 뒤쪽으로는태화전과마찬가지로3층

대리석기단위에세워진중화전, 보화전등

이차례로자리하고있다. 중화전(中和殿)은

정자식건물로중앙홀은대규모행사를준

비하는장소로사용되었다. 마지막관청건

물인보화전(保和殿)은연회를열때나과거

시험을치를때사용하였다. 

태화전, 중화전, 보화전이차례로있는남

쪽은황제가정무를보며의식을행하던외

조(外朝)를이룬다. 나란히놓여있는세 개

의 통로가자금성을남북으로가로질러중

앙 축을강조하면서이궁전들을일렬로이

어주고있다. 그중에서가운데통로는가마

를탄황제만이지나다닐수있었다. 이통로

는계단으로되어있지않고약간경사가진

한 덩어리의평평하고거대한흰 대리석으

로만들어져있다. 대리석위에는황제를상

징하는용이꿈틀거리는형상으로매우 훌

태화전가마길(좌)과태화전전경(우) .



륭하게조각되어있다. 

외조뒤편에는중심축을이루는긴 뜰이

있어서이거대한궁궐을외조와내정(內廷)

으로나눈다. 북쪽에위치한내정은황제가

일상생활을하던 곳이다. 건청문(乾淸門)은

같은기반위에일렬로세워진세개의궁전

(건청궁, 교태전, 곤녕궁)을향하고 있다.

1 7 2 3년 황제와황후의거처였던자금성뒤

편의일부궁전들은이후화려한내실로사

용되었다. 

내정으로 통하는 정문인 건청문을 지나

서있는건청궁은황제의침실이며일상업

무를처리하던곳이다. 내부의중앙에는황

제가앉는보좌가있다. 그뒤에는용이조각

되어있고금박장식을한병풍이있으며칠

보학, 향로가있다. 명대에처음 지어질때

건청궁은황제의침실, 그리고곤녕궁은황

후의침실로지어졌으나뒷날그 사이에교

태전(交泰殿)이지어졌다. 교태전은내관들

의 알현을받는곳으로1 7 4 0년까지는2 5개

의 옥새를보관하는장소이기도했다. 교태

전 뒤의곤녕궁(坤寧宮)은황후의침전으로

명나라마지막황후는만주족군대가들이

닥쳤을때여기서자결했다고한다. 훗날청

대에이곳은혼례를치른신부가사흘동안

기거하는장소로사용되었다. 이궁전의양

옆에는후궁과황족이거처하는여섯채의

서궁과여섯채의동궁이있다. 

곤녕궁뒤에는또 하나의별천지가있는

데바로궁전의후원인어화원(御花園)이다.

이곳에는각지로부터모아온자연이만들어

낸진기한형태의돌들이가득하다. 특히, 어

화원문안에있는향나무는, 뿌리는다르지

만윗부분이붙어한나무가된연리지(連理

枝)로부부의금실을상징하는나무라하여

기념촬영하는부부들이많다. 

1 5세기중국건축술의진수

만주족이베이징을정복한이래특히 강

희제와건륭제연간에수리와복원이자주

행해졌음에도불구하고천안문에서부터궁

궐의최북단에있는신무문까지의중심축에

놓여있는 궁전들은1 5세기의면모를그대

로보존하고있다. 다양한궁전들은중국건

축술의특징을보여준다. 돌로만들어진직

사각형의토대위에높다랗게솟은 궁전들

은 한결같이단층으로되어있다. 교묘하게

배치된S자형까치발을이용하여둥근기둥

들이무거운지붕을떠받치고있으며기와

에는유약이발라져있다. 태화전에서볼수

있는것과 마찬가지로내부 기둥들이받치

고 있는지붕이바깥기둥들이받치고있는

지붕보다더높이솟아있는경우가많다. 그

렇기때문에밖에서보면마치지붕이이중

으로되어있는것처럼보인다. 

또한, 같은시대서유럽의궁전들과달리

자금성은밖에서보기에놀랄만큼 다양한

색채를 자랑한다. 붉은색벽, 진홍색 벽기

둥, 치켜올라간지붕, 그위에장식이달리

고 노랗게빛나는기와등이화려한인상을

준다. 지붕에는반으로쪼갠대나무줄기처

럼 반원형으로굽은 기와들을오목한부분

과 볼록한부분이맞물리도록해서얹었다.

지붕마룻대의끝에얹힌기와는화재를막

는다는 의미에서 용이나 물고기처럼물과

관련이 있는 형상으로만들었다. 지붕, 벽,

벽기둥의색채는건물들사이의공터에사

용된흰 대리석과연회색벽돌과대비되어

더욱강조된다. 

세계최대규모의건물복합체

중국에는 긴 역사와 넓은 영토만큼이나

많은도성과궁전이존재했었다. 지금은찬

란했던당시의영광은사라지고오직몇 개

의 궁전만이옛날의영광을간직한채보물

처럼전해내려오고있다. 

그중에서명과청에걸쳐황궁으로사용

되었던 자금성은 온전하게 보존된 역사적

건물복합체중에서세계최대의규모를자

랑한다. 어느궁전보다규모가크고방대하

여, 광활한중국대륙을통치하려는권력자

의의도를정확히반영한건축이라할수있

을것이다. 

자금성은수많은희생과절대권력의상

징으로 만들어진위대한 예술품이며, 명과

청대의궁정생활과의식구조를보여주는

역사적유물이다. 비록많은유품이대만으

로 빠져나갔다고하지만자금성은유구한

역사와문화를가진중국을한자리에서볼

수있는박물관그자체

인것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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